
정밀화학 소재 국산화 지원 확대!
산자부 , 2003년 목표 제시 … 미래전략산업과 기간산업 조화 관건

산업자원부가 고부가가치 단백질 생산 등 핵심기술 육성을 바이오산업의 2003년 목표로 정하고 정밀화학에서는

국산 화학소재 개발과 안전성·신뢰성을 제고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결정했다.

또 2010년까지 IT·BT·NT 등 미래 전략산업과 주력 기간산업의 조화를 통한 미래 성장동력을 배양하겠다는

생활산업 비전을 세웠다.

생활산업의 2010년 발전비전 및 2003년 목표

구 분 2003 목표 2010 비전 2003년 중점 추진전략

디지털전자
9.1%(4위)
700억달러

20%(2위)
1800억달러

·10억달러 이상 수출전략상품 20개 이상 확보

·차세대 기술확보 및 후발국과 차별화

반도체
7.7%(4위)
200억달러

15%(3위)
450억달러

·반도체 전문인력 공급확대 등 인프라 확충

·한국형 IC, 포스트 DRAM 등 기술개발

디스플레이
19%(2위)

103억달러

40%(1위)
350억달러

·유기 EL 등 차세대 디스플레이 개발

·장비 및 부품·소재의 국산화율 제고

2차전지
19.4%(2위)

3억5000만달러

40%(1위)
69억달러

·2차전지산업의 유기적 발전체제 구축

·전략적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

전자의료2기기
1.5%(13위)
3억달러

10%(5위)
25억달러

·원주에 전문단지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

·차세대 디지털기기 개발 및 수출 확대

섬 유
5.2%(4위)
163억달러

10%(3위)
300억달러

·고기능성 신섬유 기술개발 및 인력 양성

·산업용 섬유와 패션의류 생산비중 확대

바이오
2.2%(▽)

9억5000만달러

10%(7위)
65억달러

·고부가가치 단백질 생산 등 핵심기술 개발

·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및 교육시스템 혁신

정밀화학
1.8%(▽)

22억달러

2.2%(▽)
65억달러

·핵심 유망분야 기술개발 및 인프라 보강

·국산 화학소재 개발 및 안전성·신뢰성 제고

우선 산자부는 생활산업국 소관 15개 업종별로 산·학·연 150여명의 전문가들의 역량을 결집해 2010년까지의

발전전략을 수립·추진해 세계일류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주력한다.

또 신기술 산업을 성장의 동력으로 삼기 위해 주요 산업별로 신기술을 융합하는 전략기술 개발과제를 선정해

2007년까지 총 1조원에 달하는 기술개발 자금을 집중 투입하는 바, 주력 기간산업의 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가치

화를 추진키 위한 중기거점 기술개발 20개 과제에 519억원을, 차세대 신기술개발 14개 과제에 404억원을 각각 지

원한다.

미국, EU, 중국 등과의 반도체, 제지, 화학섬유 등 주력 수출품목에 대한 통상마찰에 대해서는 양자 및 다자 차

원의 대응활동을 강화하고 수입규제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며 피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.

또 현장 밀착형 부품·소재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강화돼 부품·소재 R&D 사업에 신뢰성 평가까지 병

행되면서 R&D 성과물의 산업화를 촉진할 계획이다.

한편, 주력 기간산업이 세계일류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IT화 및 업종별 B2B 네트

워크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.

나아가 국내기업들의 북한 진출 시도와도 발맞춰 신의주 특구 및 개성공단에 입주하는 섬유의류, 정밀화학 등

일부 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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